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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법회에 함께 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정혜결사 결사문에서 밝힌 뜻을 잘 아실 것입니

다 인인지이도자 인지이기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는 말씀입니다

년 전 한국 불교는 땅에서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백년 억불숭유 정책 일제 강점기 년의 시련과 탄압에도 송죽

처럼 버텨내고 들풀처럼 살아냈던 불교가 년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힌 법난 이 그것입니다

어느 날 총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수행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고요

한 산사에 난입해 아무 죄도 없는 스님과 불자들을 연행했습니다 이

들에게 수인복을 입히고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습

니다 불교는 창졸간에 범죄자의 은신처 부패한 경제사범 집단으로 매

도당했습니다 정당한 근거 합리적 설명 합법적 절차가 모두 생략되

고 무시된 채 여년 역사를 가진 불교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

니다

법난은 신군부가 부당한 권력 찬탈에 쏠린 국민적 분노를 호도

하기 위해 사회정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불교를 희생양 삼은 전대

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

다 불교는 여년의 역사 속에서 순교도 있었고 외침으로 인한 시

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교 전체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탈

당하고 매도된 사례는 법난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국가가 공

식 사과를 하고 년이 지나서야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불교 전체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과 오류의 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

습니다 그래야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흐름으로 국민들을 묶어내고 이

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

른 어떤 일보다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방

안을 도출해 하나씩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상규명과 명예회

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이런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불교 스스로의 성찰과 정진이 중요합니다

법난은 불교의 수치스러운 역사이자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당시 우리 불교가 서 있던 자

리를 그대로 투영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신군부의 빌미가 될 

만큼 불교는 허약했고 투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지눌스님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넘어진 땅을 

원망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을 튼튼한 두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

다 그것은 종단이 매진하고 있는 교육과 전법의 실천입니다 불교가 

역사와 사회의 부름에 부응하고 화답하는 일입니다

모쪼록 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원만 성취되길 바랍니

다 그리하여 세기 현대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불교 거듭나는 종단

을 만들어가는 데 회향되길 삼보 전에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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